
Ⅰ. 서론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 5,000명으로 전체 인

구의 16.8%를 차지하고, 노년층 여성 인구는 전체 

여성 중 31.7%를 차지하고 있다(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1). 매년 노년층의 인구 증

가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65세 이상 

노년여성의 비율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경향은 영양상태의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수준이 좋아진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보통 50세 이후 여성은 폐경과 같은 갱년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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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degree of concern, the importance of clothing choice, clothing 
preference, and clothing improvement directions were surveyed with 223 questionnaire 
respondents to obtain guideline data on clothing development for older women. Results showed 
that 66.1% of respondents had a high degree of concern regarding clothing choice and usually 
purchased clothing in department stores or discount outlets. Significant age-related differences 
were identified. Design and color we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those in their 
50’s, comfort and design for those in their 60’s, and comfort, color, and neatness for those 
aged ≥ 70.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e-related design, color, and material preferences must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clothing for older women. In terms of size fitnes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sleeve length of the upper clothing and the pants length of th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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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의 영향으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며,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키가 줄어들고, 가슴은 처지며 

허리둘레와 배둘레는 증가하나 허벅지둘레는 감소

하면서 등이 굽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척추

나 사지에도 변형이 일어나고 생리적인 측면에서

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갱년기 증세를 겪고 있는 세대는 이

른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그 이후 세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이들은 인구비율이 높을 뿐만 아

니라 교육수준이 높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였으

며 경제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외모에 관심이 많

고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Kim 2005). 이러

한 노인여성들은 최대 30년까지 젊게 생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8). 이들이 젊게 살기 위한 도구로는 운동, 건

강식품 복용, 적절한 옷차림새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옷은 그들이 젊게 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60세부터 75세를 신중년이라 칭하며 

경제력을 가진 노인세대로 소비를 주도하는 파워

컨슈머로 부상했다고 한다. 이들의 인구규모도 

611만명 정도가 되며, 현 산업에서 실버시장의 규

모가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고(Chosunilbo 2015), 앞으로도 실버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노후의 사회생활, 여가생활과 같은 문화적 

교류의 시간을 누릴 수 있고, 신중년 시기를 인생

의 황금기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로 활발한 사회생

활을 위해 가꾸는 것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 의복

비에 지출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Chosunilbo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류산업체에서는 신중

년층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위한 의

복을 생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간 노년층의 의복에 관한 연구로는 의복

행동과 기성복 맞음새에 관한 연구(Lee & Kim 

2007), 노인여성의 패션 아이템별 구매실태 및 선

호 이미지, 의복행동, 고기능 실버의류설계를 위한 

여성의 인식조사 등에 관한 연구 등(Kim & Lee 

2010; Kim & Lee 2010; Park et al. 2010) 다

각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 여성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변

화하는 체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수준, 미적인 수준, 안정성, 기능성 등

을 고려한 의복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여성을 대

상으로 의복행동과 관심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미래 노년 여성층의 의복의 개선방향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50대 68명(30.5%), 

60대 118명(52.9%), 70대 이상 37명(16.6%)으

로 총 223명이었다. 이들 중 57.4%는 직업이 없

었고, 학력의 경우 대졸이상 59(25.3%), 고졸 

125명(53.6%), 중졸 32명(13.7%), 초등학교 졸업 

이하 10명(4.3%)이었다. 직업이 없는 경우가 57.4% 

였고, 월별 의복비 지출은 65% 이상이 10만원 이

하였다. Table 1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

성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방법을 실

시하였다. 측정도구는 기존 연구(Choi et al. 

2012)를 근거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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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의복에 

관한 관심도 2문항, 의복구매에 관한 3문항, 의복

사이즈 관한 3문항, 의복 착용 시 중요도 13문항, 

의복개발방향 2문항, 선호하는 의복형태, 인구통

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 등이었고, 총 33문항이

었다. 

3. 조사기간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5일간이었으며, 대전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여성 2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로부터 얻어진 설문지 223부를 대상으로 SPSS 

18.0 for window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x2 검

증, ANOVA 등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p< 

0.05로 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의복구매 시 문제점 및 사이즈 적합성

의복구입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Table 2와 같

다. 의복구매 시 중요시 하는 내용을 연령별로 보

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자인과 사이즈 

적합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즉, 디자

인은 50대, 60대, 70대의 구별이 뚜렷하여 연령

이 증가할수록 디자인보다는 다른 항목을 문제시 

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사이즈 적합성에 대해서

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불만이 많다고 응답하였

다. 50대의 경우는 응답자의 32.2%가 디자인이 

문제라고 하였고, 27.1%가 사이즈 적합성, 22.9%

는 가격이 문제라고 하였으며, 20.3%가 색상이나 

패턴이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60, 70대에서

는 사이즈 적합성이 가장 문제시 되었고, 다음이 

가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50대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Lee & Kim(2007)의 70세 이상과 이

하를 비교 한 연구에서 얻어진 의복구매 시 가격

과 사이즈에 가장 불만이 많다는 결과와 일치하였

다. 한편, Nam & Kim(1998)은 70-74세의 연령

층에서 치수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하였다.

Table 4는 노인층 여성의 사이즈 적합성에 관

한 것이다. 인체의 각 부위별 의복 사이즈는 상의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n) %

Age

55-59 68 30.5

60-69 118 52.9

over 70 37 16.6

Education 

more than college graduate 59 26.5

high school graduate 125 54.7

middle school graduate 32 14.3

less th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10 4.5

Job
having 90 38.6

not having 133 57.4

Expense for clothing per month

less than 50,000 won 67 30.1

60,000 – 100,000 won 80 35.9

110,000 – 200,000 won 56 25.1

210,000 – 300,000 won 17 7.6

more than 310,000 won 3 1.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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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가슴둘레 52.8%, 소매길이 57.1%, 어깨

넓이 42.9%, 허리둘레 53.6%, 옷길이 53.6%가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하의의 경우는 스커트길

이 48.5%, 바지길이 58.4%, 엉덩이둘레 54.1%, 

바지 밑위길이 53.6%, 치마폭 47.6%, 바지나 치

마의 허리둘레 48.5%가 문제라고 답하였다. 이로

부터 의복의 사이즈는 인체 각 부위별로 응답자의 

40%이상이 사이즈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

하였고, 상의의 경우 소매길이가 하의의 경우 바지

길이가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 착용 시 중요도

노년층의 경우 의복착용으로 주위의 사람들에

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들은 젊은 사람과 마찬

가지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노년의 완

숙미를 표현하는 도구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한다

(Ryoo & Yoo 2007). 노년층 여성이 의복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

      Factors
Categories

Very important Important Not both Not important
Very not 
important

Design 70(30.0) 127(54.5) 32(13.7) 2( 0.9) 1(0.4)

Neatness 66(28.3) 113(48.5) 42(18.0) 8( 3.4) 2(0.9)

Conservation 45(19.3) 126(54.1) 55(23.6) 4( 1.7) 2(0.9)

Trend 11( 4.7) 70(30.0) 98(42.1) 47(20.2) 5(2.1)

Fabric 69(29.6) 122(52.4) 35(15.0) 2( 0.9) 0(0.0)

Price 16( 6.9) 67(28.8) 106(45.5) 33(14.2) 6(2.6)

Table 3.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e of clothing by age                   

unit: n(%)

Age
Problem

50’s 60’s over 70’s x2 value

Design 38(32.2) 9(17.6) 3( 8.1) 24.6*

Size fitness 32(27.1) 25(36.8) 14(37.9) 20.2*

Color or pattern 24(20.3) 12(17.6) 7(18.9) 17.2

Price 27(22.9) 20(29.4) 11(29.7) 16.9

the others 1( 0.9) 29( 2.9) 2( 5.4) 14.5
*p<0.05

Table 4. Problematic clothing size issues 

unit: n(%)

Problems Sleeve length Upper clothes length Skirt length Trousers length
Crotch length of 

trousers

Long 80(34.3) 71(30.5) 51(21.9) 93(39.9) 52(22.3)

Short 52(22.3) 54(23.2) 61(26.2) 43(18.5) 73(31.3)

Problems Bust girth Waist girth Hip girth Skirt breadth Shoulder breadth

Small 72(30.9) 56(27.9) 77(33.0) 47(20.2) 55(23.6)

Big 51(21.9) 60(25.8) 49(21.0) 64(27.5) 67(28.8)

Table 2. Contributions of factors to purchase decision-makin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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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령에 

따라 50대의 경우는 디자인, 색상과 패턴, 편안함

을 중요시 하였고, 60대는 편안함, 소재,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0대 이상은 

편안함, 컬러와 패턴, 깨끗한 것을 중요시 하였다. 

연령에 따라 의복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디자인, 수수함, 편안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자인을 중

요시하는 것이 줄어들고, 편안하면서 수수한 의복

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5세 이상

을 조사대상으로 한 Kim & Lee(2008)에 의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실제 

연령대보다 나이를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연

령보다 젊고자하는 욕구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의복에 반영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부

터 중ㆍ장년층의 의복을 설계할 때는 연령에 따라 

중요시하는 점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3. 노년층의 선호의복과 평소 의복차림   

평소 의복 착용 시 55세 이상 노년층이 선호하

는 의복형태는 47.6%가 바지와 재킷차림을, 20.2%

가 스웨터와 바지 차림을, 9.4%가 원피스와 재킷 

차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7.8%가 상의

와 바지 차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활동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옷차림

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ee(2012)에 의하

면 70세 이상의 노인여성들은 바지 착용율이 높다

고 했고, 점퍼 착용율이 가장 높으며(Kim & Lee 

2010), Lim(2007)에 의하면 외출시 즐겨입는 옷

차림은 슈트이며, 특히 재킷과 바지 차림을 선호한

다고 답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4. 의복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0대 이상의 의복개발 시 중요시해야 할 점은 

Table 6과 같다. 연령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디

자인, 컬러와 패턴, 사이즈였다. 연령이 적을수록 

컬러와 패턴, 디자인을 중요시 하였고, 연령이 증

가할수록 사이즈와 소재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었

다. 특히 컬러와 패턴은 70세 이전의 연령층이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부터 50대 이상 장․ 노년층의 의복을 개발할 때는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패턴, 디자

인, 소재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5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Kim & Lee의 연구(2008)에서 55세 이상을 

뉴실버 여성소비자로 칭하면서 이들은 실제 나이

Item 50’s 60’s over 70’s F-value

Color & pattern 4.20 4.03 4.11 2.09

Design 4.23 4.12 3.76 3.23*

Neatness 3.85 3.97 4.10 2.15

Plainness 3.60 3.90 3.95 3.19*

Other people’s eye 3.78 3.58 3.52 1.97

Fashionableness 3.23 3.16 3.14 1.69

Comfortable clothes 4.14 4.50 4.72 4.42**

Fabric 3.96 4.13 4.09 2.13
*p<0.05, **p<0.01

Table 5. Important considerations when choosing clothes to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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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10에서 30년 정도 낮게 지각하고 있고, 지각

연령에 따라 의복을 구매하므로 젊게 보일 수 있

는 의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 

Lee(2010)는 50-60대 여성들은 건강과 다이어트

에 관심은 많은데 의복에서는 캐주얼웨어나 기능

성 의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디자인의 개

발이 필요하며, 고기능성 스마트의류의 개발이 필

요함을 제시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50대 이상 중ㆍ장년층 여성 223명을 대상으로 

의복구매행동과 관심도, 의복의 사이즈, 의복착용 

시 중요시 하는 점, 50대 이상 여성의 선호의복 및 

의복개발 방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의

복에 대한 관심은 66.1%가 있었으며,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의복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의복은 주로 백화점이나 상설할인

매장에서 구매하였으며, 의복구매와 착용 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의복의 디자인, 소재였고, 이에 

관해서는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50대의 경

우는 디자인과 색상, 60대는 쾌적한 의복과 소재, 

디자인, 70대 이상은 쾌적함, 색상, 깨끗함을 중요

시 하였다. 이들은 바지와 재킷이나 스웨터 차림을 

선호하였다. 연령에 따라 의복구매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었으며, 50대는 디자인, 60대와 70

대는 사이즈 적합성이었다. 의복의 사이즈는 상의

의 경우 소매길이가, 하의의 경우 하의 길이가 잘 

안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령이 적을수록 디자인, 색상과 문양이

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사이즈와 소재였다. 

이로부터 소비를 주도하는 파워컨슈머로 부상

하고 있는 50대 이상의 노년 여성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개인에 적합

한 의생활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노년층 여성의 의복을 개발할 때는 연령을 세

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디자인, 색상, 소재를 연

령별로 달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즈 적합

성 측면에서는 상의는 소매길이, 하의는 바지길이

를 세분화하여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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